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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(11.6일)

□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□ 우리 경제는 수출 9,000억불 돌파, 경상수지 600억불 돌파 등 
대외부문에서 사상 최초이자 최대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. 

    * 1~10월 누적 수출은 9,300억 달러, 9월 경상수지 흑자 614.6억 달러

 ㅇ 이달에는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  - 이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62년 만이며, 
독일(‘06)·미국(‘06)·중국(‘07)에 이어 세계 네 번째입니다.

□ 그러나 지금의 성과를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,  
변화와 도전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.

 ㅇ 최근의 수출 호조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
힘입고 있는 만큼, 글로벌 AI 투자 동향과 주요국의 산업·통상 
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.

□ 특히, 지난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글로벌 경제·통상 
환경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. 

 ㅇ 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어제 미 증시가 큰 폭 하락
하였고, 글로벌 증시에 대한 파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
 ㅇ 다만, 전문가들은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, 
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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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, 우리 증시가 
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
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. 

□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을 촘촘히 점검하는 한편, 새로운 협력의 
기회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

 ㅇ 관세·수출 통제 등 행정부의 통상 조치와, 의회의 입법·예산 
심의가 필요한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피고, 우리 기업에 
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.

 ㅇ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
안정적으로 이행하는 한편, 미국 행정부·의회·주정부와의 소통도 
강화하겠습니다. 

  -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·투자 여건을 뒷받침
하고, 조선·에너지 등 전략산업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.

□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속 가능
하게 만드는 일입니다. 

 ㅇ 정부는 다가올 도전에 철저히 대비하고, 우리 경제가 어떠한 
대외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
다지겠습니다.


